
“아이디어란 무엇일까. 나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창의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과연 훈련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문일 것이다. 

필자는 세계적인 광고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는 칸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 1000여개를 분석하여 그 발상과정을 역추적 하였다. 이들을  

요약한 결과, 4개의 아이디어 발상방법이 추출되었고 그 4S아이디어 발상  

중에서도 실생활의 아이디어 개발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의  

유사성(Similiarity)을 찾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두 개의 사물 간에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적이다. 특히, 전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좋다. ‘박지성과 핸드폰’, ‘달과 저금통’, ‘머리핀과 사랑’ 등...그러다 

보면 두 사물 간에 공통점이 보이게 된다. 그것이 아이디어의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머리핀과 사랑의 공통점은  ‘꽂힌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구멍에 여러 개의 USB를 꽂을 경우가 많다. 복잡해 보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하나에 여러 개가 붙어 아웅다웅하는 유사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 

결국 아기 돼지가 연상된 것이다. 젖을 먹는 돼지들의 귀여운 모습이 딱딱한  

전자제품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항상 갖고 다니는 지갑처럼 간편한 플래시는 없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모양의 플래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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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카드를 일으켜 세우면 빛이 들어오고 다시 눕히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다. 카드와 전구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이다. 또한 전기 콘센트를 

빼다보면 잘 안 빠질 때가 있다. 쉽게  뺄 수 있는 다른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다. 콘센트에 손가락을 걸 수 있게 구멍을 내 놓는 것이다. 

전자제품을 설치할 경우 코드가 짧아 난감할 경우가 있다. 보다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정하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바로 청소기 코드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쭉 뽑으면 콘센트가 쑥 나와 먼 거리도 멀티탭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디어를 빌려 쓰는 것은 광고에서도 많이 쓰인다. 세제 

광고이다. 빨래 통 위에 세탁물들이 전구 모양이다. 빨래가 빛난다는 점을  

백열전구의 형태에서 빌렸다.  

아이디어발상은 어렵지 않다. 다른 형태에서 조금만 빌려다 쓰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공통점을 찾는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장마가 다가온다. 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장마와 애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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